
시키보 - 횡편용 원사의 비축 판매 확대 

시키보는 차별화 원면과 고도의 방적 기술, 고유의 가공력의 3개 플레임

(flame)을 축으로하여 횡편 용도로 원사 판매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, 2년 전

부터 전략적으로 판매를 확대하여, 일부의 큰 유명 브랜드가 채용토록 하는 

실적도 올렸다. 또한 홍콩의 원사상(原絲商)과 손을 잡고 색사(色絲)도 비축

해 놓고 판매하는 것도 구상중이다. 

현재 횡편 용도로 판매하는 것은 주로 차별화 원면으로 수피마 면의 “시

키보 수피마” 30수 단사~140수 2합연사, 최고급 원면으로 뽑은 캐리비언 코

튼(Caribbean Cotton)의 30수 단사~140수 2합연사와 미국에 있는 시키보 농장

의 원면으로 뽑은 “레드 록(Red rock)”의 20수 단사~40수 단사 등의 3개 브랜

드와 특수한 방적 기술로 뽑은 잔털이 적은 “STS”의 40/1~80/1, 잔털이 많은 

“SWS”의 20/1~40/1, 정방 교연사인 “CMY”의 40/1~140/2 등의 3개 브랜드, 고

유의 가공 기술의 연속 머서화사 “피스코(Fisco)”의 32/2~150/2 등 총 7개 브

랜드를 판매하고 있다. 

이들 중, 특수한 방적 기술로 뽑은 “STS”는 모달(modal) 70%ㆍ면 30% 혼

방 소재로서 횡편 전용으로 개발한 소재이며, 2004년의 춘하절용을 큰 어패

럴 기업이 채용하여 2005년에도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. 일본 내에서는 상품

의 폭을 넓혀 방적의 강점을 살린 판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. 

한편 해외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. 이미 “피스코”를 홍콩을 통하여 수출

하여, 양적으로는 적지만 수출 실적도 올리고 있다.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

정보를 수집하고 판매도 촉진하여 밀착 영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을 넓



혀 나간다는 생각이다. 

개발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이 게이지(high gauge)화하여 16~18 게

이지 횡편기가 주가 되고 있다고 하여, 이에 적합한 차별화 원면을 사용한 

세번수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. 시마세이키(島精機)와 공동으로 홀 가먼트

(whole garment) 전용사도 개발 중이다. 이 기계의 브랜드력을 배경으로 판로

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. 

홍콩에서의 색사 비축 판매는 고객의 요망이 있었고, 이탈리아 기업이 적

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. 현지의 원사상과 손을 잡

고 QR(Quick Response)로 응해줄 수 있는 비축 판매 체제를 구축하려하고 있

다. ♣ 

 


